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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성 호기�사용후핵연료�냉각수� 톤�누설“ 4 2.3 ”
원자력안전위원회는�철저하게�조사하고�

노후핵발전�수명연장�중단하라!

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 새벽 월성 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, (6/22) 4
수조의 냉각수 약 톤이 누설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2.3 . (
수원 이 오전 시 분경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수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누) 4 34
설 차단 조치 후 오전 시 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, 7 53 .

우리는 보도자료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.

한수원이 누설을 확인하고 원안위에 보고하기까지 시 분이 소요됐다 사용후핵연3 31 . 
료 저장수조의 냉각수가 누출된 초유의 사고를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데 오랜 시간이 
지체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 .

한수원은 누설량을 톤으로 추정했다 새벽 시 분경 저장수조 수위 감소를 확인2.3 . 4 34
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지난 년 년의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. 2021 ~23 ‘ ( ) ’ 
사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
가 없어서 조사가 힘들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냉각수의 누설이 장기간 오랫동안 . 
발생했을 수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.

한수원은 톤의 냉각수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냉각수가 2.3 . 



방출된 배수구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는 . 
삼중수소만 보더라도 기본 리터당 만 베크렐을 초과하는 방사선을 나타내고 기타 100
수많은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수 누설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고. , 
저장수조의 수위가 낮아져서 확인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오염 냉각수의 유. 
출 경로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
한수원은 톤 누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간 로 보고했고 원자력2.3 0.000000555mSv , 
안전위원회는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사용후. , 
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냉각수 만 톤이 누출돼도 환경영향은 연간 에 불과230 0.5mSv
하다 도대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규제를 왜 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. ? 
안일한 안전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.

끝으로 우리는 노후핵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한다 오늘 사고를 일으킨 월성 호. 4
기는 년 수명이 마감하는 노후핵발전소다 언론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사용후핵2029 . 
연료 조장수조의 열교환기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노후핵발전소. 
는 곳곳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 섣부른 수명연장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. 
올 수 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. .  .


